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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: 만성 경과 중인 신이식 환자에서 불분명한 원인에 의해 질소혈증이 진행한 경우 수액요법에 의해 신기능 악화가

개선되는지 조사함으로써 체액 결핍의 의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방 법: 신이식 후 년 이상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다가 분명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 질소혈증이 악화되어 입원한 환자를1

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첫날에는 생리식염수 를 시간에 걸쳐 투여하고 곧이어 시간 동안 속도로. 5 mL/kg 1 12 1 mL/kg/hr

주입하였다 그 다음날부터는 반등장성 식염수 를 시간에 걸쳐 투여하였다 입원 당시 혈청 및 요 전해질을 측정하. 1 L 24 .

였고 입원 전후에 걸쳐 질소혈증 경과를 추적하였다, .

결 과: 모두 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남자 명 여자 명이었으며 연령은 세였다 신이식 기간은 개43 , 24 , 19 47±8 . 129±60

월이었고 기저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및 만성 사구체신염이 각각 명 명 명이었다 입원 당시 과 혈청 크레, , 4 , 10 , 17 . BUN

아티닌은 각각 로서 개월 전 및 에 비해49.4±16.6 mg/dL, 2.93±0.91 mg/dL 1 40.9±12.9 mg/dL 2.40±0.71 mg/dL

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수액요법 후 입원 일째 측정한 과 혈청 크레아티닌은 각각(p<0.0001). 3 BUN 41.5±14.3

로서 입원 당시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퇴원 후 개월 지나 측정한mg/dL, 2.56 ±0.93 mg/dL (p<0.0001). 1

은 로서 여전히 입원 당시에 비해 낮았으나 혈청 크레아티닌은 로서BUN 42.7±15.6 mg/dL (p<0.01), 2.82±.05 mg/dL

입원 당시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액요법 후 개월 경과에 따른 혈청 크레아티닌 변화를 기준으로 환자를 질소. 1 ,

혈증이 악화된 비반응군 과 그렇지 않은 반응군 으로 구분하여 요지수를 비교하였다 전체 환자 중 명(n=16) (n=27) . 20

에서 이뇨제를 투여 받고 있었으나 비반응군에 비해 반응군의 나트륨분획배설률, (1.8±1.3 vs. 4.3±4.5%, p<0.05),

요산 분획배설률 및 요소분획배설률 이 모두 유의하(11±10 vs. 22±10%, p<0.005) (33±16 vs. 55±43%, p<0.05)

게 낮았다.

결 론: 신이식 환자에서 불분명한 원인에 의해 질소혈증이 진행하였을 때 일부 환자에서는 단기간 수액요법이 신기능 보

존에 도움된다 체액결핍을 시사하는 요지수들이 수액요법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도움될 것이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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